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오폐수처리장 등 질식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

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시다!

죽은 공기에 대한 대처방법! 반드시 필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1 무단출입금지
‘질식 위험장소는 사망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 인지 및 

출입금지 조치 (사전조치 없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함)

2 출입 전·출입 중 

충분한 환기

죽은 공기는 강제 환기 없이는 잘 안 빠짐

반드시 환기팬으로 급기시켜야 함

3 구조 시 보호구 착용
환기팬 가동 불가능 상태이거나 구조 시에는 소방관처럼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

질식위험장소 안전작업 절차

질식위험장소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

죽은 공기를 마시면

손쓸 틈도 없이

바로 사망!

질식위험장소에

죽은 공기*를 빼내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등 

 화학적 질식가스가 존재하는 공기

질식의 위험성

질식재해 특성

1 2
하수관거 내부의 유기물 부패로 인한 

황화수소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사고 발생

오폐수처리장 내부작업

맨홀 내부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산소결핍

으로 질식 사망사고 발생

※ 밀폐공간 작업 전, 환기장치 이상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질식위험장소 내 환기 절차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 15분 이상 

공기를 불어 놓고

(단, 환기시간은 질식위험공간의 체적, 구조, 유해

가스 발생량, 환기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작업자가 들어간 후, 계속 송풍기를 

틀어 놓을 것!

(단, 유해가스 발생량에 따라 필요 송풍기 

대수가 증가될 수 있음)

송풍기에 자바라를 붙여서 입구에서 

1m 이상 밀어 넣고

(가급적 작업 위치까지 밀어 넣는 것이 

효과적임) ※ 이런 모양의 송풍기면 환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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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 보수작업 시

맨홀 내부로 들어갔던 근로자가 미생물 증식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1명 사망

2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

0%

질식재해 사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고

질식사고 는  나쁜사고* 입니다.

우리 공단은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환기팬, 송기마스크, 구조용 삼각대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환기팬 등 질식재해예방 장비가 없으시다구요?

홈페이지
(www.kosha.or.kr)

접속
사업소개

관할구역

선택

담당자

유선연락 및

방문 수령

직업건강
- 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 신청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위해 맨홀 내부 확인 후 올라

오는 중 유기물 부패에 의한 황화수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추락, 

2명 사망

※ 양면이 개방된 배관, 탱크와 같은 밀폐공간은 이렇게 환기하세요.




